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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, 농가소득 정체,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

는 방안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온실 시설에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하고 있다. 시

설온실에서 많이 재배되는 토마토는 따듯한 기후를 좋아하는 열매채소로 햇빛이 잘 들고, 배수

가 잘되는 곳에서 재배 가능하여 연중 토마토를 즐겨 먹을 수 있다. 토마토 주요 출하지역도

시기별로 다른데 겨울철(12~2월)은 남부(전남, 경남)지역, 봄철에는 중부(충남, 전북), 여름철(6~8

월)에는 충남, 경기, 강원 등의 지역으로 구분된다. 이는 지역별 외부기상환경에 따라 육묘 및

정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확시기도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진다.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나 미세

먼지와 같은 이상기상 등 외부기상이 고르지 못한 경우 노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의 작물 생육

및 수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이 연구의 목적은 이상기상에 따른 스마트팜 내의 온실환경

과 생육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상기상이 발생했을 시 온실에서 자라는 작물의 생육 정도를 가

늠하여 내부환경을 제어하는 데 큰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. 활용 데이터는 지역별

(남부, 중부, 북부) 연동형 온실에서 재배 되는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온도, 일사량, 습도와 같

은 환경데이터와 매주 측정되는 줄기굵기, 생장길이 등 주요 생육항목의 변화를 비교하였다. 이

연구를 통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토마토의 생육 조절이 가능하고, 지역별 외부 환경에 따른

내부 환경 및 생육변화 등을 비교하여 겨울철, 혹은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온도 관리를 위한 난

방비용 등과 같은 경영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

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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